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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『이슬람 수용 전의 투르크인들의 삶과 문학: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의 고대 투르

크 문학』은 투르크 민족이 아직 이슬람교를 수용하기 이전인 중세 초기 투르크 민

족의 문학을 살펴보고 있다.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 사료에 따르면 투르크 민족은 6

세기 중반에 세계 역사에 등장하였으며, 수세기에 걸쳐 중앙아시아 지역에 투크르 

카간국(6~8세기), 위구르 카간국(8~9세기), 예니세이-키르기즈 왕조(6~13세기초), 

투르판 왕조(9세기~13세기)와 같은 강력한 왕국들을 건설하였다. 이들은 역사적, 

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독자적인 고대 투르크 문학을 형성하였는데, 이 책은 바로 

이들의 역사와 문화, 종교 그리고 문학 작품들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. 저자는 비록 

국가의 교체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투르크 민족의 문화적 전통은 단절 

없이 서로 이어져 내려왔으며, 문학 영역, 특히 시 장르에는 통일된 미학적 체계가 

형성되었고 그 체계 속에서 고대 투르크 문학 작품들이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. 

저자는 특히 이슬람 이전의 투르크인들의 종교-신화적 관념의 혼합성에 중점을 두

어 연구함으로써, 이 시기의 투르크인들의 문화와 종교에는 샤머니즘, 마니교, 불

교, 기독교적 관념들이 혼합되어 있음을 밝혔다. 또한 북몽골의 오르혼 강에서 발

견된 8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오르혼 돌궐 비문, 예니세이 강 근처에서 발

견된 7세기와 11~12세기에 쓰인 예니세이 비문들, 8~9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룬 

문자로 쓰인 문서들, 8~13세기에 위구르 문자와 마니교 문자로 쓰인 문서들을 분석

하였다. 저자는 비록 고대 투르크 문학 작품들은 여러 왕국에서 서로 다른 문자 체

계를 지닌 다양한 투르크 어로 쓰였고, 내용적으로도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, 공통

적인 미학 체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였다.


